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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팀  장 박명진 (02-2110-1660)

통신분쟁조정팀 담당자 사무관 백선흠 (02-2110-1666)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현장방문 및 좌담회 개최

- 안형환 부위원장 일일 상담원으로 피해상담 직접 참여 -

- 온라인 상 권리침해 관련 전문가 좌담회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는 

9월 27일(화)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상담센터’)」에서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온라인상의 주요 피해사례 대응방안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상담센터 개소 100일(5월 31일 개소)을 맞아 개최된 좌담회에는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

장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이우만 변호사(발제), 법무법인 우원

(前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 한명옥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굿네이버스 사업운영본부 고완석 팀장, 상담센터 상담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상담센터에 접수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권리침해 사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사례, 그리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례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좌담회에 앞서 안형환 부위원장은 일일 상담원이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무엇

인지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센터 100번째 상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가 잘 해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센터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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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상담원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개선할 점 등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상담원들이 피해구제의 최접점에 있는 만큼 세심

하게 국민들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상담센터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통합적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5월 31일 

개소했으며, 국민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전화

(142-235)와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하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10월 중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홈페이지(www.helpos.kr)에서 편리하게 피해상담 신청내역과 

결과조회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새롭게 생겨나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에 대해 상담센터가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각종 피해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끝.

 

 


